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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섭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복 (044-200-5571)

한·중, 풍요로운 서해바다 만들기 공동방류행사 개최
-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참조기 등 560만 마리 방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중국 농업농촌부(부장 탕런젠)와 함께 7월 29

일(금) 15시에 전라남도 목포시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제4차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 방류행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행사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정부는 2017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합동으로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한‧중 공동 수산

종자 방류행사’를 개최해왔다. 2018년에는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2019년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방류행사를 개최했고, 2021년에는 인천광역시와 중국 연태시

에서 화상행사로 방류행사를 개최하였다.

  *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입어규모, 입어절차 및 조업건조 합의, 조업질서

유지 및 해양생물자원 상태와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정부 간 위원회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중국

농업농촌부 마유샹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과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가 개최된다. 인터넷을 통

해 이원생중계 공유행사로 진행되며, 식전 행사로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산종자 방류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이번 방류행사에서는 서해안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고 한·중 양국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회유성 어종을 방류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참조기 1만 마리를, 중국에서는 갑오징어, 말쥐치 등 80만 마리를 방류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행사 이전인 6월, 7월에 걸쳐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북도 부안군 연안에서 참조기, 꽃게, 말쥐치 등 480만 마리를

방류하였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서해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풍요로운 서해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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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22년 한‧중 공동 치어방류행사 개요

◇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행사 진행
  * 제17차 어공위(‘17.11) 및 대통령 중국 순방시 ’18.부터 양국 고위급(실장급) 행사로 추진하기로 합의

 □ (일시/장소) `22. 7. 29. (금) 15:00∼16:30 (한국시간)
(韓)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체육관, (中) 산동성 연태시 국제컨벤션센터

 □ (행사주재) (中) 농업농촌부 부부장(주관), (韓) 해양수산부 차관
 □ (진행방식) 영상공유 플랫폼을 통한 이원 생중계
 □ (행사내용) 주요내빈 소개 → 환영사 → 축사 → 양국 각각 종묘방류*

시간(분) 내  용 비  고

15:00～15:10(10‘) 개회사 및 주요내빈 소개 사회 : 中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

15:10～15:30(20‘) 환영사 (中) 산동성 부성장, (韓) 목포시장

15:30～15:50(20‘) 축사 (中) 부부장, (韓) 차관

15:50～16:00(10‘) 폐회사(공식행사 종료) 사회 : 中 국장 

16:00～16:30(30‘) 이동(지도선 부두) 및 방류 양국 각각 진행

* 한국 : 참조기 등 1만 마리(행사 이전에 참조기, 꽃게 등 480만 마리 기 방류)
중국 : 갑오징어, 말쥐치, 조피볼락 등 80만 마리

□ 그간 개최 현황

ㅇ 2018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18.7.24. / 전남 영광군 향화도항)

- 수산정책실장, 중국농업부 어업국장 등 160여명 참석, 참조기 및
부세 각 10만 마리 방류(안마도 부근 외해)

ㅇ 2019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19.6.26. / 중국 칭다오 올림픽요트부두)

- 수산정책실장, 중국농업부 어업국장 등 150여명 참석, 대하 및 꽃게 등
40만 마리 방류(중국 칭다오 외해)

    * ’20년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개최

ㅇ 2021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21.7.9. / 韓 인천시, 中 연태시 이원생중계)

- (韓) 수산정책실장, 인천시, 수협 등 25명, (中) 어업어정관리국장,
외교부, 연태시 등 300여명 참석, 참조기 등 100만 마리 방류



참고 2 2021년 한‧중 공동 치어방류행사 사진


